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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융합이라는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상상력과 창조성에 기반을 둔 디자인·공예의 본질적 속성의 효과적 결합을 
위해서는 학문적, 방법적 측면에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20년 2학기에 실행된 국민대학교 팀팀Class
의 디자인·공예 융합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연구를 통한 디자인·공예 융합 
교육 관련 중요 항목을 5가지(대상, 방법, 운영, 공간, 소통)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디자인·공예 융합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디자인·공예 융합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적용 가능한 해결방안 제시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대학교 팀팀Class 디자인·공예 융합 교육 프로그램으로 사례연구 대상을 
한정하였으나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향후 다가올 코로나(COVID-19) 이후 시대의 새로운 환경에 적용 가능한 
디자인·공예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융합, 디자인·공예, 팀팀Class, 교육프로그램, 업사이클링

Abstract  The tendency of the current times require education to focus on convergence, and the same 
applies to the essence of ceramics and design base imagination and creativity. For effective integration, 
a wide range of experimentations is required both in terms of academic and methodic approaches. 
This study analyzes the [TeamTeam Class] curriculum, converging ceramics with design initiated in the 
second semester (autumn semester) of 2020. Through reference materials on ceramics and design 
convergence education, it was possible to classify the following 5 categories: Subject, Method, 
Management, space and communication. The aim of the study is to find resolutions to overcome 
existing issues and problems in search of more effective methods. Although this study is based on 
convergence education, [TeamTeam Class] at Kookmin University, I hope to extend it further to also 
consider education after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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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21세기 디자인·공예 교육은 인간 삶의 편리를 추구하
는 기능적이며 심미적인 표현이 중요시되는 전통적인 가
치에서 진화해 다양성이 강조되는 현재의 사회문화구조
와 예측 불가능한 미래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 정보와 지
식의 전문화와 분업화에 집중되었던 산업화 시대를 거쳐 
현대사회에서는 경계가 불분명해짐에 따라 다양한 가치
의 공존과 조화가 중요시되는 통합, 융합, 통섭 등이 강조
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창의성에 
기반해 새로운 결과를 창출하는 디자인·공예 분야에 융·
복합적 사고에 기반한 다양한 학문에 대한 이해의 증진
과 협업을 위한 새로운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1]. 이에 창
의적 발상과 인문학적 소양을 통해 다양한 영역과 연계
하며 소통하는 능력을 겸비한 융합인재의 필요성이 강조
되었다. 이러한 디자인·공예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는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융합이라는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상상력과 창조성에 
기반을 둔 디자인·공예의 본질적 속성의 효과적 결합을 
위해서는 학문적, 방법적 측면에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
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의상디자인과 도자공예의 창
의적인 혁신을 통한 미래지향적 가치창출을 위해 국민대
학교에 개설된 팀팀Class라는 교과목으로 의상디자인학
과와 도자공예학과에서 진행되었던 지속 가능한 융합 공
예 교육사례를 소개 및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디자인·공예 융합 교육을 활성화 및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21세기 대학교육 전반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융합을 기반으로 한 다학제적(multidisciplinariry) 
디자인·공예 융합 교육의 사례를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의상
디자인학과와 도자공예학과에서 진행한 팀팀Class를 중
심으로 분석 및 연구하였다.

2장에서는 융합 및 융합 교육에 대해 다양한 문헌과 
관련 자료의 분석에 의한 이론적인 고찰 연구를 선행하
였다. 

3장에서는 팀팀Class에 대한 개요를 파악하고, 진행
되었던 수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과정, 그리고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공예 융합 교육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고, 디자인·공예 분야에서 융합인재 양
성을 위해 지향해야 할 디자인·공예 융합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융합 교육
2.1 융합 교육의 개념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Daniel Pink)는 인류의 발전단
계를 핵심 성장 동력에 따라 농경, 산업화, 정보화 그리고 
콘셉트 시대로 구분했다[2]. 이를 기반으로 21세기를 융
합(convergence)과 콘셉트(concept)의 시대로 규정하
였다[3]. 

학제 간 융합은 한 분야의 전문 지식 또는 학문적 배
경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복잡하고 다양한 연구 문제에 
대해 이질적인 지식과 배경을 갖춘 둘 이상의 연구자들
이 개방적 자세를 통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론, 개념, 
방법 등의 융합 시도를 통해 새로운 접근법으로 복잡다
단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다[4]. 디자인·공예 융합 
교육은 디자인·공예의 관점에서 디자인·공예 분야와 직·
간접적 연관 분야를 융합하는 것을 말하며, 창작 활동 전
반에 걸쳐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디자인·공예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늘날 디자인·공예 교육기관은 미래 디자인·공예의 
가치를 선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과 함께 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최근 대학의 디자인·
공예 분야에서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
학제적 접근에 의한 융합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이 증가
하고 있다.

2.2 융합 교육 배경
2.2.1 환경의 변화
지난 세기가 정보와 지식의 전문화, 분업화의 시대였

다면,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스마트 혁명은 사회 전
반에 걸쳐 융·복합의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이러한 사회
적 현상은 다양한 장르나 학문 간의 경계를 허물며 융합
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등장하게 하였다. 미국의 생물
학자 에드워드 윌슨(Edward Wilson)은 그의 저서「통섭
(Consilience: The Unity of Knowledge)」에서 인간
의 지식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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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과학·사회과학·인문과학)가 서로 소통하며 지식 대통합
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5]고 주장하며, 통시적·공시적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대학 
교육과정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6]. 이러한 패
러다임의 변화는 대학의 교과과정도 세분화된 전공 중심
에서 다양한 학문의 영역을 아우르는 융합 교육으로 전
환되고 있다. 이를 통해 창의적인 발상과 인문학적 소양
을 갖추고 다양한 학문과 소통할 수 있는 융합인재의 양
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부합하게 디자인·공예 교육은 
이전까지 추구했던 인간 생활의 편리를 추구하는 기능성
과 심미적인 표현을 넘어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의 예측
하기 어려운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와 이를 선도하는 창
의적 인재 양성에 집중해야 한다. 융합이라는 시대를 선
도하고 있는 패러다임과 상상력과 창조성을 기반으로 하
는 디자인·공예의 본질적 속성 간 성공적인 결합을 위해
서는 새로운 교육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대학의 융합교과목 개발 및 교육과정 개편 등이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지만, 디자인·공예의 융합교과목 개발 및 
운영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었으나, 최근 각 대학의 디자
인·공예 전공 및 학과에서는 다학제간 교류와 특성화된 
협력 프로그램을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을 시도하고 있다[7].

 
2.2.2 융합 교육의 필요성
현대사회에서 IT, 경영, 마케팅, 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이 융합의 
필요성을 대두시키고 있다. 다양한 경험과 사고방식을 가
진 사람들끼리 협력하는 과정에서 초반에는 이질감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융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소통을 통한 협업은 이전과는 새로운 가치를 창
출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혁명으로 시작된 디지털 기반
의 정보화 기술은 지식의 순환주기를 점점 빠르게 변화
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보존·전달을 위한 지식 자체가 아
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의 활용에 집중하게 
하였다[8]. 이러한 지식은 전통적 의미를 넘어 다양한 영
역과의 소통에 기반한 창의적 문제 해결에 활용 가능한 
새로운 지식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학문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의 형태로 학문
의 통섭을 주장했던 에드워드 윌슨의 말처럼 세계적인 
미래예측 전문가들은 미래에는 융합을 통해 지식이 생성
되고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다고 예견하고 있다. 시대의 

거대한 흐름이 된 ‘융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생존이 어
렵다는 현실 속에서 융합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인재 양
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9]. 

대학에서 이질적인 지식과 접근방식을 갖는 서로 다른 
전공/학과들이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관점과 효
율적인 프로세스로 협력·진행하다 보면, 이전까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이 가
능하다. 대학에서 효율적인 융합형 디자인·공예 교육을 
위해서는 소통에 기반한 전통적인 조형, 세부 전공 중심
의 교육에서 벗어나 디자인, 공예, 공학, 인문학 등의 다
양한 분야와 팀을 이루어 진행하는 학제 간 교육이 필요
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것의 창출을 위한 디자
인·공예 교육에서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팀팀Class 프로그램 분석
3.1 팀팀Class 프로그램

국민대학교의 교육혁신모델인 팀팀Class는 학교의 교
육철학인 시대와 사회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한다는 ‘실용주의’와 남을 배려하고 팀워크를 이해하
는 ‘공동체 정신’을 실현하는 창의 융·복합 교육모델이다. 
미국 와그너 대학(Wagner College)의 심화교육에 실용
성을 접목시킨 ‘와그너 계획-학습 커뮤니티 프로그램 
(Wagner Plan-Learning Community Program)’을 
벤치마킹했다. 기존의 학문영역, 교과, 비교과의 고정관
념을 탈피하여 서로 다른 학과의 학생들이 이질적인 두 
과목을 동시에 수강하게 하는 국내 최초의 혁신적인 교
육모델로 협업과 융합이 인재들의 필수 덕목으로 대두되
는 대학 교육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새로
운 교수법을 통한 실용적, 융합적 지식을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습득한 지식을 응용하는 실용적 교육의 전략적 
시행과 교양과 전공, 전공과 전공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영역 구분 없는 교육 시행을 추구하고 있다[10].

3.1.1 개요
팀팀Class는 서로 다른 학과/전공의 전임교원의 2개

의 담당교과목을 대상으로 개설이 가능하며, 수업의 과정
에는 사회연계활동과 토론 중심의 Tutorial Class를 포
함하고 있다. 

사회연계활동은 공적 책임감으로 자신들이 소속된 공
동체나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업에
서 체득한 지식을 활용해 중앙 및 지방정부, 지역사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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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등과 협업하여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여 변화를 만
들어내는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Tutorial Class는 2명
의 교원이 동시에 수업에 참여하여 참여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특정 주제에 대한 분석, 토론을 통해 다
양한 아이디어의 도출과 전개를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소
통과정이다.

Fig. 1. Outline of TeanTean Class 

국민대학교는 이러한 팀팀Class 교과과정을 통해 첫
째, 대학 교육철학(공동체 정신, 실용주의)을 실현하는 
TEAM 교육혁신 모델을 구축하고, 둘째, 교과, 비교과의 
연계 교육, 체계화 및 고도화, 마지막으로 공동체 정신 함
양과 실용 교육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3.1.2 운영현황
2018년 팀팀Class가 시작된 후 매 학기 10개 정도의 

과목들이 개설되어왔다. 현재 팀팀Class, 팀팀
Class-Dual, 팀팀Class-X 등으로 세분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2020학년도 2학기에는 행정학과와 자동차운송디
자인학과(공공 휴머나이징 모빌리티), 사회학과와 자동차
IT융합학과(융합테이터 분석-사회와 자동차), 식품영양
학과와 스포츠교육학과(액티브 시니어 건강관리 프로그
램 개발), 의상디자인학과와 도자공예학과(지속가능한 융
합디자인 창출) 등의 17개 학과(행정학과 중복)가 연계한 
9개 과목이 개설되어 진행되었다. 

Semester Number of 
Sublect

Participatory 
Department

Participatory 
Faculty

2018-1 3 6 6
2018-2 10 19 24
2019-1 11 18 24
2019-2 12 21 25
2020-1 9 16 18
2020-2 9 17 19

Table 1. Operational Status of TeamTeam Class

본 연구에서는 의상디자인학과와 도자공예학과가 융
합 수업(지속가능한 융합 디자인 창출)으로 진행되었던 
팀팀Class의 내용과 진행 과정을 중심으로 수업 분석을 
진행한다. 

3.2 팀팀Class 수업분석
3.2.1 개요
의상디자인과 도자공예에서 개설한 팀팀Class는 ‘지

속가능한 융합디자인 창출’이라는 부제로 진행되었다. 지
속 가능한 디자인· 공예에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진 지금, 
업사이클링(Upcycling)은 폐기물의 단순 재사용
(Re-use) 및 재활용(Recycling)의 단계를 넘어 새로운 
가치의 창출이라는 점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 수
업은 두 학과의 전공실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
리에 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의상디자인학과의 
경우 폐섬유의 수거 및 보관의 어려움과 소각비용, 도자
공예학과의 경우 리사이클링이 불가능한 불연재 폐기물 
등에 관한 처리는 학과를 넘어 환경문제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학과는 
폐자원의 효과적 재활용과 지속적인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Beyond Product’의 업사이클링 의상디자인과 도
자공예의 융합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참여학과, 담당
교수, 강의시간 및 장소, 강의방법과 평가유형의 수업개
요는 다음과 같다.

Item Contents
1 Department Fashion Design + Ceramic Art & Design

2 Subject
Fashion Accessories Design + Product 

Ceramic Design
Create Sustainable Convergence Design

3 Faculty Kim OO + Park OO
4 Time & Place Thursday 09:00-11:50, 13:00-15:50
5 Manner of Lecturing Theory Lecture, Experiment, Practice, 

Workshop, Tutorial

6 Evaluation Method
Absolute evaluation(2020-2 Semester 

application)
Project, Assignment, Presentation, Class 

Participation, Attendance

Table 2. Class Overview of TeamTeam Class

이 수업은 융합교육의 측면에서 두 가지 수업목표를 
갖고 있다. 첫째, 공동체적 실용학습능력: 팀별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학제 간 융합팀을 구성해 융합학습 능력을 
향상한다. 둘째, 융합적 사고와 창의적 표현: 다양한 지식
의 교류, 재해석 및 융합을 통해 학생들의 창조적 사고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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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창작에 관해 서로 다른 접근법으로 교

육을 받은 학생들이 팀을 구성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의상디자인과 
도자공예의 지속 가능한 융합디자인 창출 팀팀Class 융
합 수업의 효율적인 프로그램 구성 및 원활한 관리를 위
한 대상, 방법, 운영, 공간, 소통의 5가지로 분류하고 진
행 과정에서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Fig. 2. Process of TeamTeam Class 

3.2.2 대상
팀팀Class 수업은 의상디자인학과와 도자공예학과, 

그리고 타 단과대 다른 전공/학과의 학생들이 학제간 융
합팀을 구성한다. 폐기물의 활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
을 목적으로 한 이 수업은 도자공예학과 2학년 학생 10
명, 의상디자인학과 3학년 5명, 타 전공/학과 학생 2명으
로 총 17명이 참가하였다. 3-4명씩 구성된 5개의 팀은 
도자공예학과 학생 2명과 의상디자인학과 학생 1명, 그
리고 타 학과 학생 1명으로 구성된 상이한 집단이다. 타 
전공/학과 학생 수가 2명으로 20%를 밑도는 전공/학과 
간 불균형이 발생했다. 디자인·공예 융합이라는 프로그램
의 특성상 타 전공/학과의 접근이 어려웠으며, 초과 학점
의 이수에 따른 어려움으로 참여 학생의 불균형이 발생
했다. 타 전공/학과 학생들의 경우 실기적 역량을 배제하
고, 디자인·공예에 관한 관심과 관련 교양과목의 수강 여
부를 사전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러나 수업 참여의 
대상이 의상디자인+도자공예+타전공/학과에 제한되었
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본 수
업은 창의적 융합 교육을 위해 인적구성의 불균형 상황
에 적합한 운영방식을 고려해 운영하고자 하였다.

두 개 학과와 함께 타 전공/학과가 참여한 수업으로 
교육 대상에 따라 추구하는 목표가 변화할 수 있으며, 어
느 교육 시기에 융합 교육이 적합한 것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수업의 진행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전공에 대한 기

본적인 교육이 선행된 후 융합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학과에서 습득한 전공 지식을 기반으로 이질적인 학문과 
협업하는 것이 새로운 융합형 인재 양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디자인·공예 전공/학과에서는 심
화된 전공 교육을 통해 타 전공과 융합 프로그램이 운영
되어야 한다.

3.2.3 방법
디자인·공예 분야에 있어 창의성은 특정한 목적을 가

지고 디자이너와 공예가에 의해 지속적이고 실용적이며 
만족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창출해내는 과정이다. 
창의적 디자이너와 공예가에게 요구되는 전문적 역량은 
정량적인 지식체계로 규정하거나, 평가하기 어려운 특성
이 있다[11]. 현재 국내의 많은 대학에서는 이론과 실습
의 균형 있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심도 있는 교육으로 
융합적 사고와 창의적 표현 역량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
다. 그러나 대학의 디자인·공예 전공/학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융합 교육은 학생 중심의 수업과 단순 프로젝트를 
통해 진행되고 있어, 융합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어려움
이 있다[12].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수업에
서의 교육 방법은 상호 학제적 차원에서 다양한 전공/학
과 교원이나 전문가들이 협조하여 진행하였다. 일반적으
로 기존의 디자인·공예 전공/학과의 수업 방법은 한 명의 
교원이 학생들과 지식을 공유하는 방법이라면, 융합 교육은 
학생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원과 전문가에 의해 지식이 상호
작용하는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13]. 

본 수업에서는 전공 분야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수업
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상디자인학과와 도자공예학과
의 담당 교원 2명이 매시간 함께 수업하는 팀 티칭 방식
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융합방식에 의해 

Fig. 3. Registration Status of Students in TeamTeam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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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학과의 주제에 관한 이론과 실습의 적정기술
(appropriate technology)의 개념을 도입해 학제적 융
합이 가능한 디자인 방법을 고찰했다. 이를 통해 학제적 
팀구성에 의한 다양한 시각이 융합된 폐자원의 업사이클
링 디자인·공예 창출을 시도했다. 또한, 업사이클링 관련 
산업체의 전문분야 외래 교수 및 해당 산업체 소속 디자
이너, 업사이클링을 주제로 활동하고 있는 공예가의 특강
과 프로젝트 제작물 평가를 진행하여, 학생들의 창의적 
식견의 확장에 주력하였다.

Name Belong Field
1 Kim ○○ Kookmin 

University
Fashion Design

2 Park ○○ Hybrid Craft
3 Lee ○○ KOLON

RE;CODE
Upcycling Fashion Design

4 Kim ○○ Director
5 Moon ○○ Small Moon Convergence Ceramic Design

Table 3. Participatory Faculty and Expert

3.2.4 운영
디자인·공예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효과적이고 성공적

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들이 선제적으로 해
결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지
식과 경험을 갖춘 교원과 상이한 전공/학과의 학생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의 비율이 균형적으로 구성되었을 
때 가장 효율적인 융합교육을 완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전공/학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학교 
홈페이지, SNS, 홍보 포스터 등을 통해 진행하였다.

Fig. 4. Promotion `Poster of TeamTeam Class

팀팀Class라는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에 있어서 
다각적인 실험과 다양한 접근방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국민대학교에서는 팀팀Class 
참여교과목 소속 단과대학으로 수업운영 지원금(활동지
원비)이 배정되어 있다. 팀팀Class의 학생활동 지원 목적 
외 집행이 불가해 반드시 학생들의 연구활동에 대한 지
원비로만 사용 가능해 학생들의 실험/실습, 워크숍, 특강 
등에 사용되었다[14]. 또한, 팀팀Class 수강생들을 위한 
장학지원을 시행했다. 수업 외 수강생들의 사회연계활동, 
융복합 교육관련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장학지원으로 등
록금과 무관하게 지원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 의
지를 고취시킬 수 있었다.

학교 차원에서의 경제적 지원은 수업 전체에 걸쳐 원
활한 운영을 위해 중요하다. 제한적 지원은 공간, 장비의 
사용에 한계를 주며, 활발한 융합 교육 활동에 제한이 생
기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적
합한 경제적 지원이 요구된다.

3.2.5 공간
디자인·공예 융합 교육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수·학생 간, 학생 간 소통하고 아이디어를 구
현할 수 있는 실습을 위한 공동 공간이 필요하다. 공동 
공간의 역할은 소통을 기반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융
합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해외의 디자인·공예 대
학이 물리적 접촉의 증가를 위한 공동 공간을 설치하고 
있는 상황에 비해 실질적으로 융합 교육 특히 디지인·공
예 분야의 융합 교육을 위한 공간은 대다수 국내의 대학
교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팀팀Class 진행을 위해 단과대학 건물 내 2개의 실기
실, 1개의 세미나실이 활용되었다. 디자인·공예과의 특성
상 학년별 전공 실기실이 있었다. 이 의상디자인학과와 
도자공예학과의 실기실에서는 제작을 위한 물리적인 공
간으로 활용과 더불어 학생들의 팀 작업 시 자유로운 소
통이 가능한 장소로 활용되었다. 또한 세미나실에서는 이
론 강의와 튜토리얼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2020년 코로
나(COVID-19)로 인한 사회적 변화는 대학의 교육운영
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대면 수업이 간헐적으로 허
용되면서 수업의 많은 시간을 ZOOM에 의한 비대면 수
업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실물 제작을 계획한 이번 수업 
운영에 난해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실기실의 면적에 따른 
출입 인원의 제한으로 학생들은 공동제작을 위한 물리적 
시간을 제약받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은 실내외를 관계없이 공동작업을 진행
해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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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pace in TeamTeam Class

3.2.6 소통
디자인·공예 영역에서 융합은 창의성의 극대화를 추구

하고, 창의적인 현상과 결과를 새로운 측면으로 재해석하
고자 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여기에는 각 영역 간의 소통
(communication)은 창의적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을 한
다[15]. 다양한 학과가 하나의 디자인·공예 융합 교육 프
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협동의 과정이 필수적이지
만 이로 인해 다양한 소통의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과, 교원, 학생 간의 다각적인 
소통을 통한 갈등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의 수업을 2명의 교원에 의해 팀 티칭으로 이루어
지는 팀팀Class는 수업을 개설하기 전에 교원 간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수업목표에 따라 교원들은 학생들과
의 소통방식에 대해 협의하였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코로나(COVID-19) 시기였기에 이전과는 다른 소통방식
이 필요했다. 이전에 소통을 위해 사용되었던 이메일 또
는 인터넷 메신저와 함께 ZOOM이라는 새로운 소통방
식을 적용했다. 물론 가깝지 않은 물리적 공간을 사용하
기 때문에 교원, 학생 간 소통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코로나 대응 정책과 학교의 비상
대책위원회의 통제상황에 따라 학교의 동의를 얻어 짧은 
시간이라도 정기적으로 대면 수업을 팀별 튜토리얼 형식
으로 진행하였다.

Fig. 6. Communication in TeamTeam Class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소통방식에 의한 운영에도 불구

하고 팀별 프로젝트로 진행된 본 수업에서도 교원과 학
생, 학생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고,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수업 시간 또는 이
외의 시간에도 별도의 소통 채널을 활용했다. 코로나 상
황 속에서 팀팀Class 디자인·공예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소통에 있어 이전보다도 더 많은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들은 학생들과 
다각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Fig. 7. Methods of Communication in TeamTeam Class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민대학교가 시행 중인 팀팀Class 교과과

정 중에서 의상디자인학과와 도자공예학과의 디자인·공
예 융합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심층적 사례 분석을 진행
하였다. 대학의 혁신 모델로서 팀팀Class가 목표했던 바
와 같이 서로 다른 분야의 학과, 교원, 학생들이 팀을 이
루어 새로운 창출을 위한 창의적 수행과정을 살펴봄으로
써 융합 교육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것에 융
합 수업의 의의가 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앞으로 다가
올 뉴 노멀(New Normal) 시대 디자인·공예 분야에서 
융합 교육의 새로운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본 연구는 업사이클링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융합디자
인 창출이라는 융합 수업을 교육 대상, 방법, 운영, 공간, 
소통으로 분류된 5가지 기준으로 수업 사례를 심층 분석
하여 몇 가지 한계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디자인·공예 융합 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 효과
적 운영을 위해서는 개방적인 사고로 학문 간 경계를 낮
춤으로써 다양한 전공/학과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번 
팀팀Class는 대부분 의상디자인학과와 도자공예학과 학
생들이었고, 타전공/학과 학생들의 참여가 적었다. 이는 
디자인과 공예라는 실기적 재능과 실물 제작에 바탕을 
둔 전공수업에서 진행되는 융합 수업이라는 인식으로 인
해 타 전공/학과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지 못했다고 판단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융합 교과의 커리큘럼
(curriculum)에서 다양한 전공의 융합 영역에 대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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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융
합 관련 전공에 관한 폭넓은 교육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
다. 다양한 전공/학과와의 유기적인 융합은 새롭고 창의
적인 결과를 창출하게 할 것이다.

둘째, 지속가능한 융합디자인 창출을 위한 의상디자인
학과와 도자공예학과의 팀팀Class 수업에서는 교육 방법
의 개선을 시도하였다. 일반적으로 융합 교육 방식은 다
른 전공의 교원들이 각자의 수업시간에 교대로 돌아가면
서 진행하는 블록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교원이 본인의 전문분야를 교대로 진행하는 블록 강의는 
전문 지식 간 관계를 효율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수업은 블록 
강의가 아닌 담당 교원 2명이 매시간 공동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팀 티칭 방식을 선택해 지식 간의 연결고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각 교원의 전
문 지식이 각각의 독립성은 유지하면서 특정 분야에 집
중되지 않는 균형 잡힌 융합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수업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수업의 질과 학생 만족도가 함
께 향상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디자인·공예 분야의 다른 전공/학과 간의 융합 
시도를 통한 새로운 창출을 위해서는 관심과 지원이 뒷
받침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 또는 학교 차원
의 지속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융합 교육 프로그램이 발
전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이번 팀팀Class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선호하
는 다양한 홍보방식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융합 교육에 
대한 인식을 고조시켰다. 또한 수업운영 지원금(활동지원
비)과 팀팀Class 수강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융합 교육을 위한 학생들의 학업 의지를 
북돋우었다. 이러한 연구 활동을 위한 학교 차원의 적극
적인 지원은 팀팀Class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
로 이끄는 계기이기도 하다.

넷째, 팀팀Class 디자인·공예 융합 수업의 효율성 향
상을 위해서는 각 전공/학과의 특성을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융합 수
업을 진행하기 위한 물리적 공간을 효과적으로 위치하게 
함으로써 협업과 공유, 소통이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 
2020학년도 2학기에 진행된 팀팀Class 수업은 코로나
(COVID-19) 상황으로 인해 이론, 실기 그리고 튜토리얼 
수업을 위한 물리적인 환경 구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
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차원의 체계
적이고 적극적인 공간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만이 
원활하고 효과적인 디자인·공예 융합 교육의 진행이 가

능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향후 디자인·공예 융합 교육을 
위한 공간은 소통을 위한 개방형 공간과 전문적 실험, 실
습을 위한 별도의 실기 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공동 공간
과 독립적 공간이 요구된다.

다섯째, 팀팀Class에서는 학과 간, 교원 간, 교수와 학
생 간, 학생 간 등 다양한 방식에 의해 수업에 관한 소통
을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소통의 여러 문제점을 인지
할 수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학과의 팀팀Class 
담당교원들은 수업 진행과정에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그 결과 소통을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소통방식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융합 교육을 실행
에 있어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원들의 개방적인 사고와 
수용적인 태도를 기반으로 서로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이
해와 존중하며, 공동 목표를 위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
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개
방적인 사고를 통해 학생들은 차원 높은 소통 능력을 향
상하고, 또한 타 전공/학과에 대한 존중을 배움으로써 
융·복합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디자인·공예 인재로 성장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20년 2학기에 실행된 국민대학교 팀팀
Class의 디자인·공예 융합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연구를 통한 디자
인·공예 융합 교육 관련 중요 항목을 5가지(대상, 방법, 
운영, 공간, 소통)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디자
인·공예 융합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과 문제점, 그리
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는 향후 디자인·공예 융합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적
용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대학교 팀팀Class 
디자인·공예 융합 교육 프로그램으로 사례연구 대상을 
한정하였으나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Post COVID-19) 시대의 새로운 환경에 적용 가
능한 디자인·공예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후속 연구
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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